
3월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

장선거광주전남후보접수마감결과총

411명이 등록을 마쳤다.경쟁률은 광주

2.7대1, 전남2대1로집계됐다

22일 광주전남 선거관리위원회에 따

르면 조합장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이날광주49명, 전남362명후보가등록

했다.광주18곳,전남182곳등총200곳

의조합장을선출한다.광주는2.7대1,전

남은 2대1의경쟁률을나타냈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23일부터 선거일 전날

(3월7일)까지선거운동을할수있다.

조합장선거선거권자는누구든지22일

부터 25일까지해당조합이정하는기간

에조합에서지정한열람장소를방문하면

선거인명부를열람할수있다.

주요 선거정보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

장선거 특집 홈페이지(https://www.

nec.go.kr/site/jvt/main.do)에서 확

인할수있다. 김해나기자

정치권일각에서조기귀국설이불거지

고있는이낙연전더불어민주당대표가

예정대로오는 6월귀국하겠다는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21일(현지시간) 조지워

싱턴대에서강연한뒤기자들과만나귀

국일정을묻는 질문에 대해, 6월 중 이

라고답했다.

이전대표는지난해6월부터조지워싱

턴대한국학연구소방문연구원자격으로

미국에머물렀다.

오는 6월은방문연수기간인 1년을채

우는시점이다.

이전대표는4월중순까지필라델피아

유펜대를 비롯해휴스턴대, 콜로라도 주

립대등에서강연일정을이어갈예정이

다.뉴욕한인모임및휴스턴아시아계공

동체교민 모임, 로스앤젤레스(LA) 교

민단체를상대로강연한다.

이전대표는5월께독일을방문해튀링

겐대와베를린대에서강연일정을소화한

뒤귀국할전망이다.

이전대표는미국이후구체적인독일

체류 기간을 묻는 질문에, 그렇게 길게

있을 수 있겠나라며 만약 늦어지면 또

억측이나올수있다라고말했다.

억측을최소화하기위해서라도귀국일

정을예정대로진행한다는의미로풀이된

다.다만 시간이허락된다면(구)동독쪽

을보고싶다라고덧붙였다.

워싱턴=뉴시스

정부가쌀과잉생산을막기위해다수

확품종을공공비축미매입대상에서제

외하기로하면서전남도내24%를차지하

는 신동진과 새일미가퇴출될위기에

놓였다.

정부는최근 2010년이후육성된고품

질(기호성내병성내재해성) 품종의 공

급비율을오는 2025년까지 50%까지확

대하는대신쌀수급안정을위한다수확

품종은보급종공급대상에서대폭감축

한다는내용을발표했다.

쌀공급과잉에따른가격폭락을예방

하기위해10a당570㎏이상생산되는다

수확 품종을 공공비축미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고종자공급도중단한다는방침에

전남지역다수확품종벼재배농가들의

직접적타격이불가피할것으로보인다.

전남도의지난해벼재배및생산현황

에 따르면 도내 벼 재배면적은 총 15만

4679㏊로 이중 다수확 품종인 신동진

(3만900㏊)과 새일미(6100㏊) 품종은

각각 20%와4%를 차지한다.

전남도의 쌀 재배면적의 50%(7만

7000㏊)를차지하는품종은 새청무다.

새청무다음으로많은재배면적을차지하

는품종은신동진으로지난해도내쌀생

산량의 74만3000톤 중 14만8000톤

(19.9%)을차지했다.

품질이 좋고수확량도많아인기가높

았던 다수확 품종인 신동진이 퇴출되면

쌀재배농가의불편이예상된다.

현재도내 22개시 군중신동진(10개

시 군)과 새일미(3개 군)를 공공비축미

곡품종으로선정한13개시 군은이번정

부의방침으로오는 2024년부터새청무,

강대찬, 조명1호 등으로 매입 품종을 전

부바꿨다.

전북의반발이가장거세다.

신동진이전체쌀재배농가의 53%를

차지하고있는전북농가의경우 갑작스

러운주력품종교체는무리라며정부에

게5년간의유예기간을공식적으로건의

하는등거세게항의하고있다.

전남의경우전남농협의대표브랜드인

풍광수토의브랜드이미지타격도우려

된다. 풍광수토는 2017년부터 신동진을

주력품종으로내세우고있다. 게다가신

안,진도,화순(이상신동진), 영암, 해남

화순(이상새일미)등지는공급이중단

될품종으로현재상품을출시하고있는

상황이어서유통변화에따른농가의경

제적타격도예상된다.

전남도의경우,일찍이지난2020년신

동진을개량한강대찬품종을보급해오면

서큰피해는면했다는설명이지만농가

의혼선을줄이기위한홍보활동과새품

종에대한영농지도등도강화돼야한다

는지적이다.

전남농협의경우풍광수토의브랜드이

미지타격및신동진쌀출시농가의경영

피해가예상되는만큼전남도와함께정

부측에공공비축미품종유지를공식건

의할계획이다.

전남농협 관계자는 신동진 품종이 계

속유지될수있도록지자체와함께농림

축산식품부에건의할예정이다며 신안,

진도 등에서여전히신동진상품을출시

하고유통되는만큼해당농가들을대상

으로최종포단지를마련해종자보급을

할수있도록하겠다고말했다.

▶관련기사3면 최황지기자

2023년2월23일목요일 음력2월4일제9696호

전남쌀재배면적24%신동진새일미 퇴출위기
정부 다수확품종공공비축미제외

해당품종재배농가경제적타격

전남대표쌀 풍광수토 브랜드타격

전남농협 기간유예건의하겠다

이낙연 예정대로6월귀국…늦어지면억측

김대중전대통령추모식서밝혀

동신대학교2022학년도전기학위수여식이22일4년만에대면으로열린가운데졸업생들이축

하띠를걸고학사모를하늘로던지며졸업을축하하고있다. 김양배기자

4년만의대면졸업식

전국동시조합장선거경쟁률광주 2.7대1,전남 2대1

시 49명도 362명등록


